
시끼보 - 중국의 침구소재 날염 합판공장 일부 가동 

시끼보가 중국에 합판(合辦)으로 설립한 이불 등 침구(寢具)소재 프린트 회

사 “상하이 시끼시마 복방직품(上海敷島福紡織品)”의 일부가 2003년 9월부터 

가공을 시작하였다. 

시끼보는 이 프린트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함으로써 방적·제직부터 가공

·봉제까지 침구를 일관하여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. 

방적·제직은 10여 년 전부터 시끼보와 협력관계가 있는 중국자본의 방직

공장이 있으며, 봉제는 시끼보의 자(子)회사인 “시끼보 리빙”이 전액 출자한 

“상하이 시끼시마 가용방직(上海敷島家用紡織)”이 있어, 이번에 방직에서 봉

제에 이르는 공정 중 빠져 있던 가공부문을 보완함으로써 침구류의 일관생

산 체제를 구축하였다. 

우선은 “상하이”에 있는 봉제공장을 활용할 계획이지만, 프린트 합판회사

의 부지내에 이불 등 침구류 봉제공장을 곧 설립할 예정으로 있다. 

시끼보는 이 일관생산 능력을 활용하여, 이불뿐만 아니라 시트(sheet), 커버

(cover), 쿠션(cushion) 등 각종 침실용품을 종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.♣ 


